평택센터 설비 투자 요청과 효과 메모
※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입니다. 회사·업체·담당자·금액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한결물류(가상) · 2026년 10월 · 운영팀 요청 3건 + 경영지원팀 기준
0. 경영지원팀 — 판단 기준
올해 설비 투자 한도는 8억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셋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기준: 투자금을 5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만 올립니다. 회수 기간은 «투자금 ÷ 해마다 남는 돈(유지보수 등 빼고)»으로 봅니다.
현금이 넉넉하지 않아 투자 자금에 연 4% 이자가 든다고 보고 같이 봐 주세요.
효과는 근거가 있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나눠 적어 주세요. 업체가 말한 효과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1. 요청 A — 자동 분류기 (평택센터장 오OO)
당일 배송 박스 오분류로 재배송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12개월 재배송 비용은 비용 기록 파일에 있습니다(건당 2만 원으로 처리, 금액 칸이 비어 있으면 건수 × 2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업체는 오분류가 90% 준다고 하지만, 다른 센터 사례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는 75% 정도로 봅니다.
성수기(11~12월)에 임시 분류장을 빌리고 추가 차량을 쓰는 비용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올해 성수기 물량이 작년만큼 나올지는 모릅니다.
2. 요청 B — 전동 지게차 6대 교체 (설비 담당 김OO)
경유 지게차 6대가 오래돼 수리가 잦습니다. 최근 12개월 경유비·수리비는 비용 기록 파일의 지게차 시트에 있습니다.
전동으로 바꾸면 전기료와 수리비는 업체 견적서 2쪽의 예상치를 참고했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5년차쯤 따로 든다고 합니다.
3. 요청 C — 창고 랙 증설 (보관 담당 이OO)
보관 공간이 모자라 외부 창고를 월 1,000만 원에 빌려 쓰고 있습니다. 계약은 내년 3월에 끝나고, 랙을 늘리면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설 공사는 4주, 보관 구역을 나눠 순차 시공하면 출고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붙임. 운영팀 회의에서 나온 말 (정리 안 된 메모)
- 분류기 업체 영업 담당이 «2년이면 뽑는다»고 함. 근거 자료는 못 받음.
- 지게차 업체는 전기료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함. 우리는 성수기엔 10시간 넘게 씀 (확인 필요).
- 랙 증설하면 지게차 동선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 있음 (확인 필요).
- 분류기 유지보수 계약은 안 해도 되냐는 질문 → 업체는 권장한다고만 함.
- 셋 중 하나만 고르라면 다들 의견이 다름. 숫자로 정리해서 올려 달라는 게 본부장님 말씀.




